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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규제 현안, 규제혁신 제도 운용실태·지원 수요 등 분석

서울시는 2030년까지 세계 5대 금융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다각적

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금융센터지수를 보면 서울은 2022년 3월 

기준 12위에 그치고 있으며 십수 년간 정체 국면이다.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금융산업 규제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산

업계가 건의한 규제 완화와 인프라․제도 지원 수요를 수집․분석하고 기존 금융규

제 샌드박스에서 승인된 규제 특례를 분석했다. 금융규제 혁신을 위한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용 실태도 분석했다. 서울시가 금융규제 현안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여 국제적인 금융도시로 도약하려면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 파악

하고자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다.

디지털 전환 분야 규제 완화, 시장진입·거래편의 제고 수요 높아

8개 금융권협회 건의사항 234건을 분석해보니 디지털 전환 분야 영업행위 규제 

완화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절차 보완,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등 디지털 인프

라 혁신 관련 제도 지원 요구가 많았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211건의 규제특례를 

살펴보니 기업들은 엄격한 인허가 애로를 해결하고 거래 편의를 높일 목적으로 

샌드박스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은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한 영업행위규제 및 진입규제 완화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으

며, 서울시에서는 디지털금융기업의 샌드박스 제도 활용 지원, 인큐베이팅, 네트

워킹 촉진,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서울시, 디지털금융특구 지정해 유연한 규제개혁 모델 운용 필요

여의도를 디지털금융특구로 지정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산실이자 디지털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혁신의 거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파격적인 규제특례와 세제 등 지원정책을 병행해 특구 내에서 기업, 금융당국,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학계 등 다양한 행위자가 함께 새로운 금융상품의 잠재적 

위험과 필요한 안전장치를 규명하고 결정하며 모니터링하고 이를 다시 규제에 

환류하는, 유연하고 협력적이며 반복적인 규제개혁 모델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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